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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보도시점 2026. 10. 19.(월) 06:00 (2026. 10. 19.(월) 석간)

건설근로자공제회, ‘건설 현장 휴게시설 
개선지원 사업’ 접수 개시

 - 100억 원 미만 중·소규모 건설 현장 대상, 1개소당 최대 500만 원 지원  

 - 10월부터 온라인 접수… 전자카드 사용 우수 현장 우선 선정  

  건설근로자공제회(이사장 장건, 이하 공제회)는 대형 건설현장 대비 휴게 편의
시설이 부족한 중·소규모 현장을 대상으로「건설현장 휴게시설 개선지원 사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공사금액에 반영된 산업안전보건비 반영액이 적어 휴게시설 구비 
수준이 열악한 중·소규모 현장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지원 대상은 2027년 4월 1일 이후까지(6개월 이상) 공사가 진행되는 총공사 
금액 100억 원 미만의 중·소규모 현장이다. 현장 1개소당 최대 500만 원* 
범위 내에서 총공사 금액 규모별로 차등 지급하며, 예산규모는 총 2억 원이다.
  * 최대 지원액: 10억원 미만 2백만원, 50억원 미만 3백만원, 100억원 미만 5백만원
 
  공제회는 전국 지사(센터)에서 관리하는 퇴직공제부금 가입사업장 54,377개소 중 
100억 미만 중·소규모 사업장은 전체의 86.4%(46,994개소)이며, 중·소규모 
건설현장은 산업안전보건법이 정하는 휴게시설을 구비하고 있지만 냉·난방기 
등 편의시설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고 말했다.

  이러한 건설노동자 복지 사각지대를 줄이기 위해 휴게시설용 컨테이너를 
비롯해 벽걸이형 냉·난방기, 냉장고, 냉·온수기, 책상, 의자, 간이침대 등 휴식에 
필요한 물품이 해당되며, 총공사 금액에 따라 10억 미만 현장은 렌탈비용, 10억 
이상 현장은 구매 또는 대여 비용을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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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번 사업은 신청 사업장 중에서 ①공사 시작일부터 ’26.8월말일까지 전자
카드 사용률이 높은 현장, ②신청일 기준 잔여 공사 기간이 긴 현장, ③공사 금액이 
적은 현장을 우선하여 선정하여 11월부터 예산 소진 시까지 지원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단, 사업자등록번호 기준 중복 지원은 불가하며 자세한 신청 방법 
및 제출 서류는 공제회 ‘건설e음’에서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중·소규모 현장 사업주가 QR코드와 온라인 폼(네이버폼)을 활용하여 
비대면 방식으로 쉽게 신청이 가능하도록 설계하였고 접수는 10월 19일부터 
진행되며 자세한 신청 관련 사항은 공제회 복지사업부(02-519-2092)에서 
확인할 수 있다.

  장건 건설근로자공제회 이사장은 "이번 지원을 통해 열악한 작업 환경 속에서 
땀 흘리는 중·소규모 현장 건설노동자들에게 안전한 쉼터가 마련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앞으로도 건설노동자의 근로환경 사각지대를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복지 향상을 실감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붙임. 홍보 포스터
담당 부서 건설근로자공제회 책임자 부  장 장성호 (02-519-2090)

복지사업부 담당자 주  임 양경태 (02-519-20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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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홍보 포스터


